
구라보의 신임 이노우에 아키히로 사장의 담화 

– 신중기계획 ‘GE09’에서 사업규모 확대가 최중요 과제 

구라보는 2007년도에 시작되는 중기 3개년계획 ‘그로스 & 익스팬션

(Growth & Expansion : GE) 09’를 결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기계획 슬로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회사를 키워서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

졌다. 중기계획 최종년도 사업목표는 연결(連結)판매고로 2006년도 사업실적

보다도 252억엔이 증가된 1,850억엔으로 정해졌으며, 순이익은 2006년도 실

적보다도 20억엔 늘린 50억엔으로 정해졌다. 그 중에서 섬유사업은 판매고가 

2006년보다도 126억엔 늘린 1,000억엔에, 영업이익은 2006년보다도 23억엔 

늘린 33억엔으로 정해졌다. 2007년 6월 28일 새로 취임한 이노우에 아키히로

(井上 晶博)사장의 사업 전망과 전략, 포부 등에 대한 담화를 소개한다. 

이노우에 사장은 1971년에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상학부(商學部)를 

졸업하면서 바로 구라시키(倉敷)방적에 입사하여 2001년에 이사(理事)·면합섬

(綿合纖)사업부장, 2003년에 상무, 2006년에는 전무·섬유사업부장 겸 섬유제1부

문장을 거쳐, 2007년 6월 28일자로 사장에 취임하였다. 

섬유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부터 느꼈었지만, 모든 일에 밸런스가 중

요하다고 본다. 음식도 언제나 스테이크만 먹으면 영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밥도 필요하고, 야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도, 예컨대 일본내에서의 

근무를 경시하고 해외에 너무 기울어져도 안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 : 정도

가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며, 모든 것에 밸런스가 중요하다. 



또한 회사내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

를 주도록 유의하고 있다.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로 결과가 뜻밖에 불평

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기회는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전부터 ‘맑게(淸), 즐겁게(樂), 아름답게(美)’를 테마로 하고 있다. 

‘맑게’는 룰(rule)을 잘 지켜야 한다. ‘즐겁게’는 일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훌

륭한 감성이나 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름답게’는 우리의 내면

도, 외면도 청결한 품격을 가지라는 것으로, 각자가 이들을 의식함으로써 구

라보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말로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며, 상품력, 판매력, 판매조직 

짜기,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사

업 성패가 결정된다. 밝은 인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노우에 사장은 “사장

직 책임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고 하면서도 표정은 항상 밝다. 

섬유사업과 비섬유사업의 밸런스는 비섬유사업을 확대시켜 50대 50이 되

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비섬유사업에서 가장 큰 것은 화성품

(化成品)이다. 이중에는 건재(建材), 자동차 관련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

능성 필름을 세 번째 품목이 되도록 키우고 싶다. 설비투자도 크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러나 섬유사업은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조업(祖業)이므로 이 사업을 중요

시하는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몇일 전에 TV에서 장수기업 비결은 착실하

게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조업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만 그

것은 창업할 때와 같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구라보가 성장해 온 바탕인 섬유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유감스럽게

도 감익결산(減益決算)이었는데, 그 요인은 원유가 등이 올라 제조 코스트가 

올랐기 때문이다. 원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초장면(超長綿)인 고급면은 

뉴욕 정기(定期) 시세와는 달리,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았다. 섬유업계에

서는 원료고(原料高), 제품저(製品低)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른 가격을 

제품가에 반영시키고 싶은데, 리피터(repeater) 상품에서는 그것도 어렵다. 그

렇게 하려면, 신상품을 계속 개발해 내는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좋은 상품

을 만들면 아무말 없이도 값을 올려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케팅력, 판매

력, 생산력’의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상품이 안 팔리는 시대이다. 이 삼위

일체의 사업추진은 섬유사업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 새로

운 방식을 비섬유사업분야에도 도입할 작정이며, 마케팅력과 판매력을 어떻

게 올리느냐가 중요하다. 사업의 기본은 똑같다. 

지금 소재메이커들은 중동으로 수출이 활발한데, 구라보도 반응을 느끼고 

있다. 원래 당사는 중동수출 상권(商權)이 강하였으나, 1985년 9월 뉴욕의 플

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로 엔화가치가 240엔대(臺)에서 

1987년에는 140엔대로 급격히 상승하자 중동수출에서 철퇴(撤退)한 역사가 

있다. 근년에 중동지역에서 오일 머니에 의한 구매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당

사도 이 지역으로 수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구라보 브랜드’가 

아직도 이 시장에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섬유산업은 해외생산기지 운영이나 활용에 대하여 거의 테두리가 완성되

어가고 있다. 중국의 데님공장이나 봉제공장 오퍼레이션이 잘 추진되고 있으



며, 중국의 염색가공기업 ‘절강미흔달인염집단(浙江美欣達印染集團)’과 제휴

하여, 쌍방에게 메리트(merit)가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만들었다. 이 

제휴가 해외진출 모델 케이스가 되어,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

다. 가공이라는 점에서는 도쿠시마(德島)공장의 커패시티(capacity)가 언제나 

주문이 꽉 차 있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외의 외부가공장을 활용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봉제면에서는 ‘타이 구라보’의 소재를 기본으로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반도

의 협력공장을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실패한 일도 있어 봉제공장

을 자가공장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 

비섬유사업의 해외생산에서는, 일본내와는 달리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익의 30%를 투자하겠다는 이미지인데, 이제부터라는 상황이

다. 

중기3개년계획에서 사업규모 확대와 환경배려 등을 하면서, 주로 170억엔

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성 필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섬유에서는 약 80억엔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투자이다. 물론 노후화 때문에 필요한 투자도 있다. 

일본내 방적사업에 대하여 기술자 육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방적은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내 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거점을 잘 활용

하기 위하여도, 일본에서 기술자를 육성하여 각 거점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

므로, 틀림없이 일본내 공장을 축소하여 값싼 해외사(海外絲)로 교체하면 일

시적으로는 우선 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내 설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는 메이커이므로 설비

를 갖고 있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섬유자재를 확대분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는 고통 중’이라는 상황이다. 생산면에서는 잘 추진

되고 있어 안조(安城)공장에 두 대째 설비를 도입하였는데, 풀 가동하고 있다. 

강화플라스틱이나 수도관 등의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키, 스노

보드의 판(板)이나, 자동차의 외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무튼 수요전망

이 좋은 산업에 조준을 맞추고 있다.  

2007년 하반기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생산코스트가 오른만큼의 가격전가

(價格轉嫁)가 제일 중요하다. 증수(增收)계획에는 반응을 느끼고 있는데, 수익

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브랜드 가치에 대하여는, 우리가 소재메이커이므로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서히 구라보 브랜드의 싹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을 대상으로 한 구라보 브랜드의 진즈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창업 120주년이 되므로, 기념사업을 할 예정이다. 곧잘 밖

에서 구라보는 역사가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내에

서는 그런 인식이 희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할 행사를 

하고 싶다.♣ 

 


